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성룡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

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약 5천8백여 개의 시내버스정류소가 

있고 버스정류소에는 가로수, 가로등, 우체통, 신문 배포대, 

쓰레기통, 소화전, 자전거 거치대뿐만 아니라 교통표지판, 

정류장 안내표지판, 신호등, 교통신호 제어기, 전신주, 공중전

화부스, 화단 등 수많은 시설물들이 아무렇게나 늘어서 있습

니다.   

  이러한 각종 시설물들은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 정류소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 장애물들을 피하느라 

차도까지 나와서 버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 하는 장소에 안전을 위협하는 방해물이 있

으면 시민들은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등 교통

약자에게 버스정류소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은‘흉기’나 다름이 

없고 야간이나 눈, 비 등 악천후 시에는 더욱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버스도 차도에 나와 있는 시민들과 시설물들을 피하기 위해 

정류소에서 훨씬 못 미친 곳에서 정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장애물을 피하느라 승하차 시간이 길어지면 

이는 곧 교통체증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

사고와 교통체증을 시민의 부주의와 버스기사의 규정 미준

수를 탓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제28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시장

에게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시장은 가칭 

‘버스정류소 시설물 정비 TF팀’을 구성하여 일제 정비에 

나서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시설물 정비 TF팀’을 통한 승하차 안전 방해 

시설물 정비와 아울러 가로수 등 안전 방해 시설물 신규 

설치를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주된 제정 취지

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